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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lie의 접근 방법을 통한 문학 경관 독해: 

｢달콤한 나의 도시｣를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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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of My Swee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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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리학 분야에서의 문학지리학 연구는 오랜 기간 주요 연구 주제로 자리잡아왔으며, 인간주의 관점의 적용 외에, 신문화지리

접근의 도입으로 연구의 폭이 확대되었다. 신문화지리 관점의 핵심 주제인 경관은 문학 작품의 공간 독해에서도 유용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신문화지리의 경관 연구를 베일, 텍스트, 응시의 3가지로 분류한 Wylie의 접근 방법을 통하여 문학 경관의

맥락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현대 도시 여성의 삶을 다룬 정이현의 ｢달콤한 나의 도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4가지 주제의 경관, 즉 결혼, 계급, 개인사, 소비의 경관을 중심으로 이 소설로 재현되는 현대 도시 공간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추구하였다. 이를 통해 문학지리학의 신문화지리 접근의 연구 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문학지리학, 신문화지리, 맥락적 이해, 경관 독해, ｢달콤한 나의 도시｣

Abstract : Literary geography in geography research has been a major research area for a long time and its
scope was extended due mainly to the rise and development of the so-called ‘new’ cultural geography perspective,
as well as the long-lasting influence of the humanistic tradition. Landscape comprises a main analytical theme
in the new cultural geography, and it can also be read and interpreted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literary
works. On this Ba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to read literary landscapes through the lens of 
contextual understanding, a landscape interpretation method Wylie’s approach classified landscape as veil, text, 
and gaze. For this, this study selects My Sweet City written by Yi-hyun Jeong that depicts the lives of women
in contemporary metropolis. This study is to make a contextual understanding about four types of landscapes
including marriage, class, private history, consumption, for spatiality of literary work. We expect the extension 
of the research width of literary geography for new cultural geography approach. 
Key Words : Literary geography, New cultural geography, Contextual understanding, Reading landscapes, My

Swee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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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문학지리학은 문학 작품에 내재된 지리적 지식과 그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분야이다. 문학 지리학의 연

구 대상은 좁게는 문학 작품 자체이며, 넓게는 광고, 신문, 

전문잡지의 텍스트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최지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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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에서 재인용). 문학지리학은 문학 작품 속의 공간 

소재를 토대로 지리적 가치와 사고의 심화된 연구를 가

능하게 하는 동시에, 지역지리 연구에도 기여하여 왔다

(Darby, 1948; Short, 1991; 이은숙, 1992; 김진영·신정

엽, 2010; 심승희, 2012). 문학지리학 연구 영역은 실증

주의, 구조주의, 인간주의 접근 등을 통해 확대되어 왔지

만, 국내에서는 주로 문학 작품 속의 장소성, 공간 이미

지 등의 연구가 인간주의 관점으로 한정되어 수행된 경

향이 있다(이은숙, 1999; 김진영, 2011; 이양숙, 2014; 임

정연, 2014).

한편 1980년대 이후 Cosgrove, Daniels, Duncan, Jackson 

등에 의해 발전된 신문화지리는 전통 관점과는 다른 경

관 연구에 주목한다. 세부 분야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가

지는 지리학에서의 경관은 신문화지리 관점에서는 ‘사회

적 관계가 인간의 문화·경제 활동 등을 통하여 구체화

된 형태’(Anderson et al., 2003:269-281)로 정의되어 왔

다. 신문화지리 관점은 인간이 활동하는 공간으로서의 

경관을 중시하며, 그 경관에 내재한 의미는 ‘인간-사회-문

화’의 관계적 맥락을 중심으로 독해할 수 있다(Thrift, 1983; 

Cosgrove, 1984; 1989; Cosgrove and Daniels, 1988; Jackson, 

1989). 이러한 관점은 문학 작품의 경관 독해에 유용하

며, 문학지리학 연구 방법론, 성과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문학지리학 연구에서 신

문화지리 관점의 연구 성과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신문화지리의 접근을 통해 

문학작품의 경관의 독해를 경험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목

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도시 여성의 삶을 잘 드러낸 

정이현의 ｢달콤한 나의 도시｣(2006)을 대상으로 경관 독

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러 신문화지리 관점 

중 Wylie(2007)가 분류한 3가지 경관 독해 유형, 즉 베일

(veil), 텍스트(text), 응시(gaze)를 중심으로 ｢달콤한 나

의 도시｣의 지리적 의미와 사고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II. 문학지리학과 신문화지리 접근

오랜 기간 국내외 문학지리학 연구는 지역, 장소, 경관

에 대한 지리적 정보, 의미, 사고에 관심을 가져왔다(김

진영·신정엽, 2010). 1950년대 이후 지역 지리를 중심

으로 한 문학지리학 연구는 초기 문학지리학 발전에 기

여하였는데(Darby, 1948; Short, 1991), 문학 작품의 배

경이 되는 지역의 여러 자연지리, 인문지리 특성을 담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후 인간주의 접근을 기반으로 문학지리학은 

인간의 감정, 느낌, 상상력이 반영된 장소, 경관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문학 작품의 본질적 속성에 이러한 연구 방법론은 상당 

부분 일치하였으며, 문학지리학의 장소성, 공간의 의미, 

이미지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김진영·신정엽, 2010).

인간주의 접근이 문학지리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

지만, 이후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관의 내재적 의미, 맥

락에 대한 연구 확대의 필요성이 추가되었다. 특히 문학 

작품 속 경관에 내재된 사회, 문화 측면의 해석이 중시되

었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발전된 신문화지리 관점을 

통해 가능하였다. 전통적 문화 경관 접근과는 달리 경관

의 내재적 의미를 강조하는 신문화지리 관점은 인간의 

감정, 예술적 감각 등을 통해 경관의 해석을 보다 풍부하

게 하며(Cosgrove, 1984; Cosgrove and Daniels, 1988), 

특히, 문학작품에서 ‘인간-사회-문화’의 관계를 통해 경

관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Pocock, 

1988; Brosseau, 1994; Robinson, 1996; Wylie, 2007; 

Saunders, 2010).
1)

신문화지리 관점에서의 경관 해석은 ‘보는 방식(way 

of seeing)’의 경관(Cosgrove, 1984), 상징과 기호로서의 

경관(Cosgrove and Daniels, 1988), 회화적 독해 방식의 

경관 해석(Cosgrove, 1984; Daniels, 1989), 텍스트의 경

관 독해(Duncan, 1990; Duncan and Duncan, 1991) 등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2)
 신문화지리 관점은 

경관 독해에 권력, 계급, 인종, 젠더, 이데올로기 등의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관의 물리적, 외적 측

면뿐만 아니라, 경관에 내재된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McDowell and Massey, 1984; Jackson, 1989).

신문화지리 관점에서 특히 중시하는 경관 독해 방식

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발전되어 왔는데(Cosgrove and 

Daniels, 1988), 이 중 Wylie(2007)는 주요 경관 독해 방

식을 크게 3가지, 베일의 경관, 텍스트의 경관, 응시의 

경관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베일로서의 경관 개념은 공간상에서 발생한 사

건, 실체(reality)가 베일(또는 커튼)에 가려져 있으며, 표

상적으로 희미하게 드러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때 시각적 재현의 특정 유형인 경관은 실체를 신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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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투명하게 하며 가리거나 숨기고 변형되어 보이도

록 한다. 따라서 사건, 실체 등은 사회 제도, 의례 등으로 

구성된 경관에 대한 독해를 통하여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Cosgrove and Jackson, 1987; Cosgrove, 1989; 

Cosgrove, 1984; Cosgrove and Daniels, 1988; Wylie, 

2007). 둘째, 구조주의 기호학으로부터 출발한 텍스트의 

경관은 도시의 주요 건축물, 기념물이 큰 의미를 갖는 사

건, 기억 등과 공간적·시간적으로 결부되며, 건축물, 기

념물을 텍스트로 간주함으로써 경관의 의미를 제대로 독

해할 수 있다
3)
는 방식이다(Duncan and Duncan, 1991). 

경관의 텍스트는 사회의 조직에 대해서, 문화와 자연의 

관계 등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내러티브를 전달하고, 공

고화한다. 따라서 구조주의 측면에서 경관은 텍스트, 이

미지의 형태로 담론과 의미를 포함하는 상태로 구성, 변

형, 재현되기도 한다(Wylie, 2007). 

셋째, 응시의 경관은 르네상스 시대 상류층을 위한 회

화의 제작, 향유에서 시작되었지만(Cosgrove and Daniels, 

1988; Wylie, 2007), 현대에서 ‘소비’ 경관의 독해 방식으

로 발전하였다. 응시의 개념은 경관이 개별 관점(또는 

일련의 개별 관점들이 누적된)에 의해 형성된 시각적인 

공간이라고 가정하며, 이는 더 이상 총체적인 다양한 관

점들의 결합인 지역적 관계(regional association)라는 종

합적 개념을 거부한다. 따라서 개별 주제의 구현인 경관

의 이해는 개별 차원의 응시(gaze)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Wylie, 2007). 현대 도시는 여러 개별 

주체의 욕망, 관점이 반영된 개별 경관들로 구성되는데, 

특히 상품, 서비스의 소비, 광고 등의 경관들은 ‘응시’의 

방식을 통해 잘 파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랜드화된 

상품의 소비 공간, 광고화된 경관 등은 응시의 방법을 

통해 젋은 도시 여성의 욕망, 관점을 여러 측면에서 파악

할 수 있다
4)
(Bondi, 1992; Rose, 1993; Zukin, 1998; 

McDowell, 1999; Wylie, 2007).

이처럼 Wylie(2007)가 분류한 3가지 방식은 경관을 

‘인간-사회-문화’의 맥락적 관계에서 독해한다. 즉, 경관

은 독립적인 공간만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서 

활동하는 주체로서의 인간,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사

회, 그 사회를 형성하고 영향을 주는 문화의 상호 맥락적

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이러한 경관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내재된 맥락적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독해 방식을 문학 작품의 경관 해석에 적용한다면 작품

에 대한 심층적 이해뿐만 아니라, 작품에 나타난 현대적 

도시 경관의 올바른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II. 달콤한 나의 도시에 대한 경관 독해

1. 경관 독해 방법과 작품 소개

본 연구에서는 Wylie(2007)가 제시한 3가지 독해 방식

을 국내 대표적인 칙릿(chick-lit) 소설
5)
인 ｢달콤한 나의 

도시｣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달콤한 나의 도시｣

에는 현대 도시를 배경으로 젊은 여성의 삶이 생생하게 

녹아 있으며, 이 작품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경관들을 독

해하기 위해 베일의 경관, 텍스트의 경관, 응시의 경관 

방식이 적절하리라 판단하였다. 연구 대상인 ｢달콤한 나

의 도시｣의 스토리 전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

게 결혼, 계급, 개인사, 소비의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경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4가지 주제는 칙릿 소설의 

공통 주제로서 젊은 도시 여성의 삶의 핵심이며, 도시 

경관에 광범위하게 반영되어 있다(정가연, 2007; 이정

연·이기형, 2009; 이선옥, 2014).

첫 번째 주제인 의례로서 결혼의 경관은 베일의 경관 

독해 방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인간 관계와 사회 형

성의 기초인 결혼의 경관은 사회 제도의 해석을 통해 가

능하다(Duncan, 1996). 특히, 작품 속 주인공의 삶은 결

혼이라는 사회 제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결혼 의

례에 대한 주인공의 인식이 도시 경관에서 다양하게 발

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독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 주제

인 계급의 경관도 베일의 경관 독해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계급은 도시 공간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만,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Jackson, 1989). 계급의 경관은 

확고한 계급 사회였던 중세시대 뿐만 아니라, 자본화된 

현대 도시에서도 그 사회를 반영하는 형태로 발견된다. 

특히 현대 도시의 직장 공간 속에서 직장 내 지위에 따른 

권한의 위계, 능력별 권한의 부여, 성별 차이에 따른 역

할 위계 등은 새로운 계급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현상은 차별화된 계급의 경관을 형성한다.

세 번째 주제인 개인사의 경관은 텍스트의 경관 독해 

방식을 통하여 파악한다. 텍스트의 경관은 개인사(private 

history)의 지리와 관련되는데, 개인의 성장 과정, 추억

을 담은 장소의 건축물, 풍경 등을 통해 경관 속에 담겨 

있는 여러 사건과 추억을 독해할 수 있다. 도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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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달콤한 나의 도시｣의 경관 독해 프레임

개인의 성장, 노스탤지어, 자기성찰 등 복합적 감정, 경

험들은 공간, 장소, 건축물 등과 결합되어 경관으로 인식

된다.
6)
 개인사의 경관은 주거 공간, 일상의 골목길, 버스 

안에서 바라본 풍경 등에서 인식될 수 있고, 텍스트 속에 

녹아 있는 개인의 복합적인 감정, 경험이 사회적 관계와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심층적·지리 경관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지 암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의 경관은 응시의 경관 독해 방식을 

통해 파악된다. 현대 도시의 소비 경관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일상생활 속으

로 파고들고 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현대 도시에서

는 개인의 욕망이 소비의 형태로 나타나고 또한 소비의 

경관 속에서 개인의 욕망을 해석할 수 있다(Bondi, 1992; 

Majury, 2013). 또한 생계를 위한 소비 활동을 넘어 친교, 

여가 문화를 즐기기 위한 소비는 새로운 소비 경관의 특

징이기도 하다. 소비 경관은 브랜드, 광고 등을 통해 점

차 물질화된 형태가 되고 있으며, 여기에 자기만족, 보상

을 위한 소비행위가 반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젊은 여성이 여러 도시 소비 경관들에 대한 인식은 응시

의 방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연구 대상인 ｢달콤한 나의 도시｣는 정이현의 첫 번째 

장편소설로 도시적 삶의 코드를 내세워 31살, 직장생활 

8년차의 오은수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미혼 여성 주인공 오은수의 결혼, 가족, 친구, 일, 연애, 

일상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2005년 10월~2006년 4월까지 총 126회에 걸쳐 조선일보

에 연재된 것을 모아 2006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인

터넷 교보문고 홈페이지). 이 작품에 담겨 있는 ‘결혼, 

일상사, 소비’의 주요 경관은 주인공 오은수가 거주, 근

무, 친교 활동을 하는 도시의 여러 공간을 통해 형상화되

고, 도시의 여러 현상, 행동 양식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소설은 젋은 도시 여성의 관점에서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소비 패턴과 일, 사랑, 그 속에 감추어진 욕망을 중심으

로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다.

｢달콤한 나의 도시｣의 주요 공간 배경은 서울이다. 작

품 전개에 따라 일부 다른 도시들이 등장하지만,
7)
 작품 

전체 줄거리는 대부분 서울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다. 

서울에서도 특히 주요 거점 장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가 전개되는데, 대표적으로 마포(오은수의 집과 직장), 

대학로(태오와의 만남), 장충동 ○○호텔(영수와의 맞선 

장소), 압구정동(재인, 유희와의 친교 장소), 역삼동(유

준의 오피스텔), 청담동(재인의 웨딩 촬영), 남산 타워

(영수와의 데이트 장소) 등이 배경으로 등장한다. 주인

공인 오은수는 연하인 태오와의 사랑에서 현실과 이상

의 괴리를 경험하며, 그녀가 결혼상대로 결정한 영수에

게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절친한 

친구 재인의 모습에서 ‘결혼’이라는 통과의례의 무게에 

대해 항상 고민하지만, 정작 자신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작품의 전체 흐름에서 나

타나는 도시경관들은 유기적인 내용 전개를 위해 상세

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경관에 대한 주인공 오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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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을 독해하는 것은 문학지리학의 맥락적 이해를 

위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2. 젊은 도시 여성의 경관 이해

1) 베일: 결혼의 경관

전형적인 칙릿 소설인 이 작품은 젊은 여성의 연애, 

결혼이 핵심 주제이다. 현실에서도 긴밀한 이 두 가지 

주제는 다양한 방식의 경관으로 젊은 여성인 주인공에

게 인식된다. 현대에서도 핵심 의례로 여겨지는 결혼은 

도시 여성에게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며, 

이러한 의미들은 색다른 ‘결혼의 경관’의 형태로 인식되

고 있다. 여기서는 4가지 유형의 경관, 즉 맞선 장소, 웨

딩촬영지, 결혼식장, 신혼집에서의 경관을 중심으로 젊

은 여성의 경관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주목할만한 결혼 경관의 유형은 맞선 장소의 

경관이다. 연하 남자를 사귀고 있던 주인공 오은수는 직

장 상사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맞선 제의를 받고 자신도 

기존 사회 제도와 물질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

재임을 깨닫는다. 또한 현대 도시의 평범한 모습의 여성

으로 자신을 생각하던 그녀는 호텔 커피숍이라는 전형

적인 맞선 장소에서 배우자의 외모를 통해 결혼의 조건

을 고정 관념화하는 경관 인식을 보여준다. 그녀에게 있

어 맞선 장소에서의 결혼의 경관은 삶의 목표로 나아가

는 중간 과정으로서 작은 의례일 뿐이다.

옷은 어떤 걸로 입어야 하지? ○○호텔에 이어 곧바로 대

학로까지 가야 한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맞선 후) 맛선용 

옷차림으로 (애인) 태오를 만나야 하다니 보통일이 아니었

다. 두 장소에 다 어색하지 않을만한 옷을 필사적으로 골라

야 했다... 토요일 오후 두 시 ○○호텔 커피숍 안에는 첫 

만남을 진행 중인 커플이 여럿이었다. (선보는 남자) 김영수

의 외모 경쟁력은 그 남자들 가운데 압도적 1위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2위권을 다툴 정도는 되어 보였다. 5위도 힘들

어 보이는 남자와 마주앉은 여자의 테이블을 지나, 김영수

가 기다리는 자리로 도도히 걸어갈 때는 아주 조금 자랑스럽

기도 했다. (정이현, 2006:76-77)

두 번째 유형은 웨딩촬영지의 경관이다. 주인공은 고

정 관념화된 결혼 절차의 하나인 웨딩 촬영 숍에서 친구 

재인이 곧 ‘결혼’이라는 통과의례에 도달할 것이라는 사

실을 실감한다. 웨딩촬영지에서의 경관 묘사에서, 주인

공은 친구의 현재 얼굴과 과거 외모를 떠올리면서 세월

의 무상함과 사회 제도로서의 ‘결혼’을 거쳐야 한다는 의

례의 무게감을 표출한다. 또한 웨딩촬영지에서의 경관

을 통해 결혼 제도를 통해 바뀌게 되는 인생의 변화를 

생동감있게 느끼게 된다.

여덟 시까지 ○○동 뷰티숍으로 오라는, 신부 하재인양의 

분부는 거짓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재인이 신부화장 

중인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도 가슴 한구석이 계속 시큰거렸

다. 오늘의 주인공 재인은 대형 거울로 둘러싸인 방에서 메

이크업을 받고 있었다... 가끔 친한 친구의 완벽한 맨얼굴과 

조우할 때 흠칫 놀라게 되는 것은 왜일까. 여고 시절부터 

내 머릿속에 각인된 정보에 따르면, 재인의 피부는 알맞게 

삶아 껍질을 샤사삭 벗겨놓은 메추리알처럼 매끄럽고 보드

라워야 했다. 반드시 그래야만 했다. 우리가 열일곱 살에서 

서른한 살이 될 때까지, 가장 엄청난 속도로 팽창한 것이 

설마 얼굴의 땀구멍은 아니리라 믿는다.   

           (정이현, 2006:131)

세 번째는 결혼식장 신부 대기실의 경관에 대한 인식

이다. 오은수는 친구 재인의 결혼식장에서, 밀려드는 상

실감, 회의감으로 인해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지

만, 마치 엄숙, 숭고한 의미일 것 같던 결혼의 경관이 오

랜 기간 사회가 형성한 제도의 구태의연한 모습이었음에 

실망한다. 이 결혼식장 대기실의 경관을 통해 주인공이 

느끼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젊은 도시 여성에게 어떻게 다

양한 감정과 변화를 느끼게 해주는 지를 이해할 수 있다.

재인의 예식이 거행되는 곳은 시내의 작은 호텔이었다... 

식장 입구에는 양가의 부모들과 신랑이 하객을 맞이하고 있

었다... 신부 대기실은 번잡스러웠다. 한복을 입은 일군의 

아주머니들이 재인의 주위를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었다. 나

는 멀찌감치 떨어져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단아하고 

아름다운 신부였다. 일주일 전, 다 그만두겠다며 내 방에 찾

아와 대성통곡하던 여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재인은 담담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오늘 예쁘네.” 내가 해

야 할 말을 그녀가 먼저 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가

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재인의 눈에는, 표정이 없었다. 잔잔

한 일렁임도 없이 정지된 그 눈동자에는 설렘과 두려움, 갈

망과 공포의 감정을 넘어선 자의 고요한 체념이 깃들어 있

었다. 영화 ｢런어웨이 브라이드｣가 떠올랐다. 그녀의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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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아채 도망가려면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일 것이다... 

비로서 그녀가 저편의 어마어마한 세계로 건너간다는 사실

이 실감나게 와 닿았다. (정이현, 2006:197-198)

네 번째는 신혼집의 경관에 대한 인식이다. 주인공 은

수는 친구 유희와 함께 재인의 일산 신혼집을 방문한다. 

일산의 아파트 단지는 중산층의 주거 공간이자, 신혼살

림을 시작하는 재인의 경제적 지위를 상징하는 사물화

된 경관으로 작품에 등장하고 있다. 신혼집을 방문하는 

두 사람의 손에 들린 선물(세제)과 신혼집 내부에 꾸며

진 신접살림들은 전형적인 ‘결혼’의 경관을 인식하도록 

한다. 은수는 신혼집 내부 공간에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부재한 따스한 감정의 존재를 아쉬워하며 결혼의 경관

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고 있다

재인의 신혼집은 일산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위치해 있

었다. 한 손에 무거운 ○○타이를 든 채, 죄다 비슷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아파트 동 사이를 몇 바퀴나 빙빙 돈 뒤에

야 겨우 집을 찾을 수 있었다. 문을 열어준 건 먼저 와 있던 

유희였다. 그녀의 품에 ○○타이를 던지며 투덜거렸다. “죽

는 줄 알았네. 세상의 아파트들은 왜 다 똑같이 생긴 거

야?”... 실내는 신혼집답고, 또 한편으로 신혼집답지 않았다.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은 반들반들 윤이 나는 새것인데 분위

기가 어딘지 모르게 휑했다. 나는 텅 비어 있는 거실 벽을 

가리켰다.  (정이현, 2006:224)

주인공 오은수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며 현

대 도시의 보통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이라는 과제

에 직면해 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통과의례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만, 전형적 맞선의 장소인 호텔 커피숍, 웨

딩 촬영, 결혼식, 신혼집, 결혼 정보회사의 방문과 다양

한 결정을 통하여 물질화된 사물과 행동화된 양식으로

서 결혼의 경관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관 인식은 전형적

인 현대 도시 여성의 시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혼의 

여러 모습을 경관으로 상상하는 장면은 결혼이 가지는 

지리적 공간의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문학 작품 특유

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2) 베일: 계급의 경관

작품 속 주인공 오은수는 8년차 직장인으로 사회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권한, 결정의 위계를 계급의 경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신분’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제도의 근간

을 이루었던 ‘계급’이 현대 도시에서는 ‘직급’과 ‘능력’이

라는 명칭으로 그 모습이 바뀌었음이 작품 속에 드러나 

있다. 오은수가 근무하는 편집대행사의 평범하면서도 의

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장면들은 노동을 매개로 하여 계급

의 경관이 살아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계급의 

경관을 직장, 회의, 회식의 공간성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

였다. 첫 번째는 직장 공간에서의 계급의 경관이다. 직장

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급을 

가진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직장에서는 직급으로 

계층화된 사람들의 공간 배치와 사물들이 계급의 경관으

로 잘 드러나고 있다. 즉 사물화된 사무실 의자를 통해 

계급의 경관은 은유적으로 상징화되고 있다. 그러나 직

장 내 계급 구조에서 직장 상사가 못마땅할 때의 상황은 

계급의 경관을 행동화된 양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사무용 의자에도 계급이 있다. 그 자명한 진리를 미처 모

르던 순진무구의 시절이 가끔은 사무치게 그립다. 우리 회

사의 의자는 모두 네 개의 등급으로 나뉜다. 사장실 의자, 

이사실 의자, 부장들의 의자, 그리고 과장급 이하 평사원들

의 의자. 목 받침이 없으며 우레탄 재질의 팔걸이를 가진 

중국산 사무용 의자에 앉아 나는 종일을 보낸다. 가끔 외근

이 있긴 하지만, 한 달에 사나흘 정도는 마감이라는 명목 

아래, 아침 아홉 시부터 자정이 넘을 때까지 엉덩이를 뭉개

고 있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사무직 노동

자의 평균 노동 시간에 비해 결코 적은 양은 아닐 것이다.  

       (정이현, 2006:54)

두 번째는 직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회의 과정에서 나

타나는 계급의 경관이다. 회의 자리에 직급별로 고정되

어 있는 좌석, 발언권의 빈도, 눈치 주는 자와 눈치 보는 

자 사이의 긴장감 등은 계급의 경관을 고착화시킨다. 은

수는 ‘계급’의 경관을 회의를 통해 재인식하고 있는데, 

직급에 따라 주어지는 관습화된 계급 구조에 순응하는 

주인공과 달리, 직장 후배 이민정이 직장 상사에게 자신

의 의견을 서슴없이 개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형화된 

계급 경관과는 상반된 계급의 경관을 인식하게 된다. 반

면 불안감을 느낀 은수는 자신에게 닥칠 약간의 불행을 

감지하면서도 관습화된 계급 구조에 대해 피해갈 수 없

음을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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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들이 회의에 집착하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잔소리

를 할 수 있는 자리일뿐더러, 잔소리를 통해 좌중을 장악하

고 통제하고 있다는 알량한 권력욕일 맛보고 싶기 때문인지

도 모른다... “제 생각에는요. 솔직히 이 논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엇, 이게 무슨 소리지? 별안간 정신이 

번쩍 든다. 진원지는, 내 옆자리의 후배 이민정이다... 두려

움 없이 불의에 항거하는 어린 후배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

내야 옳겠으나, 나는 고개를 내리깐 채 애꿎은 테이블의 나

뭇결만 눈으로 더듬었다. ‘짬밥’은 위대하다. 사회생활 칠년

차의 연륜으로 나는 신상에 닥쳐올 위험의 그림자를 본능적

으로 알아차렸다. 안이사는, 까마득한 평사원의 도발을 여

유롭게 받아 넘길 만큼의 고수가 아니었다. 그의 숱 없는 

눈썹이 지렁이처럼 꿈틀댔다. 이민정은 자신이 불러일으킨 

사태의 파장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똑같은 표정으로, 

한쪽 다리를 꼰 자세를 풀지 않았다. 안이사의 핏발 선 눈동

자가 이민정을 스윽 지나 내게 머무는 것이 느껴졌다. 다음 

차례는, 나였다.                   (정이현, 2006:56-57)

세 번째는 근무 시간 이후 회식 공간에 드러나는 계급

의 경관이다. 계급에 반항하는 후배의 행동이 언제나 자

신에게 불행을 던져주는 것만은 아니었다. 회식 자리에

서 벌어진 이민정의 당당한 요구는 은수에게 작은 행운

을 가져온다. 평소 이민정의 당돌함에 다소 불만을 가졌

던 은수도 이 순간만큼은 그녀에게 고마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결과도 포커페이스인 사

장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은수는 다시 한 번 행동화된 

양식에 의한 ‘계급’의 경관을 인식한다.

“오늘 메뉴는 오대리가 정해보지.” 언젠가 전체 회식 때 

사장에게 딱 찍혀 메뉴판 앞에서 낑낑거리고 있을 때 이민

정이 명쾌하게 던진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다. “저는 생등심 

먹을래요!” 포커페이스인 사장은 껄껄 웃더니 늘 시키던 삼

겹살 대신 한우 생등심을 20인분 주문했다. 어금니로 고깃

점을 씹으면서, 나 그때 그녀에게 얼마나 감탄했었는지 모

른다. 고마워했었는지 모른다. (정이현, 2006:60)

작품 속에서 오은수가 인식하는 계급의 경관은 현대 

도시의 직장에서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공간의 

형태와 의미를 갖는다. 회의 시간과 회식 자리에서의 결

정의 권한, 퇴근 시간이 임박할 무렵에 더 바빠질 수밖에 

없는 사무실 풍경, 면접 장소에서의 긴장감은 직장인이

라면 누구나 인식해 보았을 계급의 경관이다. 사무실 내

의 직급별로 차이가 나는 ‘의자’라는 사물화된 형태는 계

급의 경관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계급의 경관이 ‘노동’이라는 매개를 통하

여 표현되어 있을 뿐, 젠더의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대결적인 양상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다.

3) 텍스트: 개인사의 경관

개인사의 경관은 다수의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모티

브이자 테마이다. 특히, 다수의 여성 작가의 소설 작품

에서는 개인사를 통하여 지리적 공간의 감수성을 이야

기 전반에 풀어나가며, 작품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촉매

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달콤한 나의 도시｣도 이러

한 경향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일상적인 경관들이 평범

함과 진부함을 넘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

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개인사의 경관을 3가지, 즉 주

거 공간, 통근 경로, 추억의 장소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는 주거 공간의 경관 인식이다. 현대의 젊

은이들은 가족과의 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자신만의 독

자적인 공간을 가지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독립된 도시

의 주거 공간은 익명성을 가진 공간이며 낮선 공간이기

도 하다.

부모 곁을 떠나 혼자 살기 시작한지 여섯달째다. 독립의 

명분은 뚜렷했다. 경기도 분당 신도시의 집에서 마포에 위

치한 회사까지 출퇴근이 너무 힘들다는 것... 부모로부터 독

립하여 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나만의 방’을 가지지 못할 

까닭이란 전혀 없어 보였다. (정이현, 2006:38)

지구에는 모두 몇 개의 도시가 있을까? 나는 상상한다. 

1975년 5월 25일 오후 두 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 귀퉁이

의 작은 산부인과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태어난 나를... 

아득하고 머나먼 이국 도시들의 이름이라면 앉은 자리에서 

수십 군데를 댈 수 있다. 스톡홀름의 나, 뉴욕의 나, 콸라룸

프르의 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나. ‘그녀’들은 어떤 모습으

로 살고 있을까... 이국의 도시에서 나고 자란 그녀가 설마 

서울 구석의 오은수씨만큼이나 별 볼일 없는 삶을 살고 있

지는 않겠지? 그것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심정이다. 

나를 닮은, 어쩌면 나였을지도 모르는 이름 모를 그녀는 적

어도 내가 매일 맞닥뜨리는 이 지긋지긋하고 구질구질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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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다 수십 배는 더 달콤한 생을 구가하고 있어야 한다.

(정이현, 2006:49-50)

이사 온 날부터 자신이 거주하게 된 원룸의 이름이 어

색하다고 느꼈던 주인공 오은수는 원룸을 연극 무대에 

빗대서 상상하고 이를 통하여 ‘삶=연기’일 수 있다는 행

동화된 양식으로 개인사의 경관을 인식한다. 한편, 원룸

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도시의 방에 담겨 있는 의미

와 타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한다. 도시인

의 ‘고독’을 ‘도시’의 경관과 ‘시골’의 경관으로 극명하게 

대조시킴으로써 성찰의 깊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

든다.

이 집에는 모두 스물 한 개의 방이 있다. 대외적으로 각각

의 방은 공평하게 15평형. 하지만 복도와 주차장 같은 공용

면적, 또 얼마간의 과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 평수는 채 

아홉 평이나 될지 모르겠다. 만약 이 집이 연극 무대 위의 

세트라면 어떨까?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의 집처럼 벽의 

한쪽 면이 뻥 뚫려 있다면, 저 멀리 객석에 앉은 관객은 스물 

한 개의 똑같은 방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겠지. 가로로 일곱 

줄, 세로로 세 줄씩 나뉜 칸칸마다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

나고 있는지 훤히 들여다보이면 참 가관이겠다는 생각이 든

다. 내게 맡겨진 배역은 ‘205호 여자’다.         

(정이현, 2006:120-121)

도시의 방이란 무엇일까. 시골마을에서는 이웃에 가려면 

언덕을 넘고 개울을 건너야 한다. 그러나 도시의 방과 방 

사이, 집과 집 사이는 다닥다닥 붙어 있다. 도시에 사는 사

람들은 타인과의 물리적 거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 더 외로

운 느낌을 아느냐고 강변한다. 그래서일까. 그들은 언제나 

나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줄 나만의 사람, 여기 내가 있음을 

알아봐 주고 나지막이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을 갈구한다. 

사랑은 종종 그렇게 시작된다. 그가 내 곁에 온 순간 새로운 

고독이 시작되는 그 지독한 아이러니도 모르고서 말이다.  

    (정이현, 2006:180)

두 번째는 통근 경로의 경관 인식이다. 아침 출근길과 

저녁 퇴근길에서 마주하는 일상은 개인사의 경관에 가

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매일 경험하는 도시의 일상 경관

들은 과거와 현재의 삶을 하나로 이어주며, 다양한 텍스

트 요소들이 경관, 장소 등에 은유적으로 녹아 있다. 특

히 쳇바퀴 돌아가는 도시 직장인의 출퇴근의 경관은 정

서적으로 삭막하고 비인간적인 도시의 경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울은 과잉의 도시다. 아침방송의 여성 기상 캐스터는 

밤사이 내린 눈으로 서울의 교통이 마비되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올해 들어 최초의 일이란다. 강남대로의 이른 출근

길 풍경을 담은 CCTV 화면이 이어졌다. 자동차들이 거북이

걸음으로 진군하고 있었다. 간밤의 적설량은 고작 3㎝. 넘

치는 것은 권태로운 수사(修辭)만이 아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 단 1초의 실수로 잉태되는 태아, 동서남북을 가로지르

는 구불구불한 버스 노선, 무채색 반코트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걸어가는 표정 없는 중년 남자, 바람에 펄럭이는 모텔 

주차장의 녹색 천막, 입술 부르튼 아르바이트생이 바코드를 

찍어주는 24시간 편의점, 의도된 냉정들과 과장된 친절들. 

모든 것이 흘러넘친다. 그리고 문패 없는 콘크리트 건물들

도 곳곳에 숨어 있다. 내가 사는 이 집 ‘스노우 펠리스’도 그중 

하나다.  (정이현, 2006:119-120)

아침 출근길. 여느 때처럼 지하철은 칙칙폭폭 지루하게 

선로를 달리고 있다. 뒤로 가지도, 하늘을 날지도 않는다. 

네모난 상자에 빽빽이 들어찬 시든 귤처럼, 혹은 나무궤짝

에 겹겹이 줄 맞춰 누운 죽은 갈치처럼 실려 나는 영혼없이 

이러지리 흔들리고 있다. 운좋게 좌석을 차지하고 앉은 몇

몇을 제외하고는 이 칸의 승객들 대부분은 인간의 존엄권 

수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그저 견디고 있을 뿐이다... 누군가의 불타는 의지를 무력화

시키고픈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출퇴근 시간에 맞춰 서울 

지하철에 태운 다음 뱅뱅 돌려보라.                    

    (정이현, 2006:50)

세 번째는 추억의 장소에 대한 경관 인식이다. ‘노스탤

지어’가 깃들어 있는 개인사의 경관은 오은수가 결혼이

라는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 선택한 결혼상대 김영수

와의 데이트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오은수는 데이트 장

소인 남산 타워에서 자신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더듬으

며 개인사의 경관 속에서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된다. 

영수와의 데이트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추억의 경관’

을 통해 도시의 기억을 사적 공간의 의미로 환원시켜 주

는 역할을 하고 있다.



Wylie의 접근 방법을 통한 문학 경관 독해: ｢달콤한 나의 도시｣를 사례로

- 71 -

남산 타워는 1975년 개통되었다. 내가 태어난 해였다. 일

반인에게 관광 전망대가 개방된 것은 1980년대 초반. 우리 

가족 역시 유행에 뒤질세라 어느 일요일, 그곳으로 나들이

를 갔었다. 젊은 아버지와 젊은 엄마, 장난꾸러기 사내아이

였던 오빠, 토실토실한 부끄럼쟁이 꼬마였던 나, 이렇게 네 

명이서 말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속내를 알고 보면 곪아가

는 바나나 같은 집구석이지만 어쨌거나 남들 눈에는 중산층 

도시 핵가족의 행복한 나들이로 보였을 것이다. 그 전날 밤 

중간 규모의 부부 싸움을 치렀던 부모가 무슨 이유에서 오

빠와 나를 데리고 집을 나섰는지는 모를 일이었다. 포니 투 

택시 뒷좌석에 실려 가면서, 혹시 고아원에 버려지는 건 아

닐까 가슴을 졸였던 기억만 흐릿하다. 택시가 꼬불꼬불한 

산길을 지나 당도한 곳은, 멀리서 올려다보기만 하던 남산 

타워 앞이었다. 그날 찍힌 사진 속에서 양갈래로 머리를 묶

은 나는 한 손에 솜사탕을 든 채 어설프게 웃고 있다. 전망

대 5층의 레스토랑은 모던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몇 

가지 안되는 메뉴들은 다 값이 비쌌다.    (정이현, 2006:372)

이렇듯 오은수가 사는 원룸, 아침 출근길, 남자 친구 

태오의 상점을 찾아가는 도시 변두리의 골목길, 상점 속

에 진열된 낯익은 배열의 물건들, 영수와의 데이트 장소

인 남산 타워에서의 경관은 ‘일상다반사’와 ‘노스탤지어’

의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일상에서 느낀 풍경과 성찰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며, 과거의 추억을 통하

여 투영된 경관은 단순한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인간관계의 시작을 알린다. 이렇듯 개인사의 경관은 건

축물, 대중교통, 도로(길)에 스며들어 있던 도시 전체의 

역사를 개인의 역사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결혼할 상대인 영수의 집을 찾아 부산이라는 낮

선 공간에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투영

하여 다음과 같은 경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부산 날씨는 서울보다 따스했다...역 광장 한구석에서 기

타를 둘러멘 남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불우 이웃을 

도웁시다’ 라고 쓰인 현수막이 고요한 미풍이 살랑살랑 흔

들렸다...이 남쪽 도시가 천국보다 낯설게 느껴졌다. 택시는 

좁고 꼬불꼬불한 도로를 가다 서다 반복했다. 한때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살고 싶다고 간절히 바란 적이 있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골목들은 동경의 대상이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라면. 지겨운 내 본모습을 버리고 완전

히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택시 뒷자리에 실린 채 미로 같은 길들을 통과하는 동안, 

다 속절없는 꿈임을 알겠다. 여기든, 거기든, 다 똑같다. 인

간은 제 누추한 육체가 머무는 곳에 환멸을 느끼도록 세팅

된 존재다.     (정이현, 2006:407) 

4) 응시: 소비의 경관

현대 도시의 여성에게 ‘소비’는 경제활동의 핵심일 뿐

만 아니라, 생활과 문화 측면에서도 자신을 표현, 위로하

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비’는 연애, 결혼, 친교 활

동 등 다양한 일상에서 구체화된 경관으로 나타난다. 여

성의 소비는 상표, 메뉴판, 광고 등을 통해 상징화된 경

관이 되며, 이러한 소비의 경관을 통해 도시 여성의 자기 

위로, 자기 보상을 독해할 수 있다.
8)

첫 번째 소비 경관은 연애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연애’를 위한 소비는 고전적인 감동의 경관으로 표현되

기도 한다. 연인인 은수와 태오가 서로 준비한 선물은 

‘크리스마스’라는 계절의 느낌과 어우러져 낭만적 분위

기를 자아낸다. 은수가 태오를 위해 준비한 선물은 도시

의 정형화된 남성의 스타일을 표현한 반면, 태오가 준비

한 선물은 그의 순수한 사랑을 표현한다. 은수는 태오의 

선물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지만, 이 모든 ‘연애’를 위한 

소비가 고전적인 감동의 경관으로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고민하다가 폴로랄프로렌에서 

민트색의 단정한 옥스퍼드 셔츠를 샀다. 태오의 흰 피부와 

썩 잘 어울릴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의 자유분방한 패션 

스타일에 서서히 변화를 주어가고 싶었다. 허리선을 끈으로 

묶는 쥐색 정장 코트에 파시미나 머플러를 두른 30대 여자

와의 애인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태오 입장에서도 이 정

도쯤은 기꺼이 맞추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태오 역시 큼

지막한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내용물을 꺼내는 순간 말문

이 턱 막혔다. 그것은 하트 모양의 커다란 쿠션이었다. 하트 

모양 테두리를 따라 두 겹의 연분홍색 레이스가 달려 있고 

쿠션 한가운데에는 빨간색 글자들이 수놓아져 있었다. 

‘4ever love.’ 포에버 러브. 영원한 사랑. 나는 그 과중한 문

장을 엉거주춤한 자세로 받아 안았다.     

(정이현, 2006:143)

한편, 재인이 태오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 은수는 원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감지한다. 곧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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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은수, 태오 두 사람을 위한다는 구실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변북로변의 고층 카페로 둘을 안내한다. 고층 

카페에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경관에 걸맞게 그 곳에

서 주문한 와인, 치즈는 은수의 급여를 고려하면 꽤 비싼 

가격이다. 은수에게 화려한 도시의 밤 풍경은 와인과 모

듬치즈라는 사물화된 형태의 경관을 통해 분수에 넘치

는 소비로 인식되며, 자신이 이를 지불할 능력이 될 것인

가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진다. 

재인은 자기가 알게 된 기념으로 근사한 곳에 가서 축하

주를 마셔야 한다고 우겨댔다. 왠지 재인과 태오를 한 공간

에 두고 싶지 않았지만 고집 부리는 재인을 따라 한강이 내

려다보이는 강변북로변의 고층 카페로 갔다. �보○� 최신호

를 넘기듯 우아한 자세로 메뉴를 훑어 내리는 재인의 모습

을 보며, 나는 지갑 속에 신용카드를 잘 챙겨왔던가를 헤아

렸다. 그녀가 지목한 와인은 한 병에 칠만 원이 넘는 것이었

다. 안주로 주문한 모둠치즈 가격까지 합하면 십만 원에 육

박할 액수였다.   (정이현, 2006:178)

두 번째 유형은 자기 보상의 경관이다. 오은수가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던 날 방문한 백화점의 경관은 자신을 위

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의 경관이다. 생활에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물화된 형태를 소비하는 자신의 행동화

된 양식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지난 삶을 위로하고 보상하

려 한다.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다양한 소비의 경관은 영

수증, 거래명세서와 같은 작은 종이에 기록되어 압축된 형

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백화점과 같은 도시의 상징이자 소

비 경관의 집합체를 매개로 인식되기도 한다.
6)

회사 앞 큰길에 선다. 매일 다니던 길이 참으로 낯설다. 버

스를 타고 명동의 백화점으로 간다. 평일 대낮의 백화점에 사

람이 너무 많아서 어리둥절해진다. 평소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던 ○파니 매장으로 너무도 당당히 걸어 들어간다. 목걸

이를 골라 든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옆으로 기우뚱 스러져 

있는 이 목걸이의 이름은 ‘오픈하트’다. 기울어진 하트가 내 

목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웨이트리

스가 “몇 분이세요?”라고 물어왔다. “혼잔데요. 저 혼자에요.”

나는 가만히 되뇌었다. 안심 스테이크가 포함된 디너 코

스를 주문하고, 하우스와인도 한 잔 시켰다. 나를 위해 이 

정도의 작은 선물은 해줄 수 있었다. 비통할 것도 없고 죄책

감을 가질 것도 없다. 오랫동안 나는 온전한 내 힘으로 나를 

빌어 먹였다. 그저 쉬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마침내 쉴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은 내 자발적 의지의 산물이다. 와

인은 향긋했고 스테이크의 육질은 보드라웠다. 나는 태연한 

포즈로 고기를 꼭꼭 씹었다. 눈물 같은 것은 나지 않았다. 

불행하지는 않다고, 간신히 생각했다.                  

 (정이현, 2006:291-292)

은수가 인식하는 ‘소비’의 경관은 도시의 많은 사물과 

행동들이 ‘화폐’라는 수치화된 기준에 따라 가치 매겨지

는 현대 자본주의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소

비’의 경관이 전통적 경제지리에서 강조해 왔던 생산과 

입지의 관점으로부터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드러낸다. 영수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부산을 방문하

는 은수는 자신이 지불하는 교통비의 가격과 맞먹는 사

물들과 뉴스를 떠올린다. 은수의 이러한 인식은 현대 도

시의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어떠한 공간에서라도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소비’의 경관이기도 하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왕복 요금은 9만 원이 조금 못 

된다. 9만 원으로 레이스가 찰랑거리는 블라우스를 살 수도 

있고, 친구들을 불러내어 근사한 밥 한 끼를 쏠 수도 있다. 

한 중국 남자가 경매 사이트에 매물로 내놓은 ‘영혼’이 낙찰

된 가격도 우리 돈 9만 원이다. (정이현, 2006:407)

작품 속 주인공 은수는 도시에 살면서 생각하였던 자

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인생 설계에 대한 번뇌, 가족, 

친구, 직장동료를 포함한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성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나하나 자신이 머물고, 지나치고, 스

쳐가고 바라보는 모든 공간에 투영하여 제시한다. 또한 

소설의 마지막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도시 속에서 그동

안 많은 생각에 젖어 지냈지만, 그동안 살아온 인생 경로

에 대하여 여전히 긍정적 판단을 하고, 미래의 그녀가 

도시에서 자신감을 갖은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지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빗속은 생각보다 아늑하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팔을 앞

뒤로 흔들며 걷는다. 버스 정류장에서 발을 멈춘다. 저녁의 

정거장, 길들은 여러 갈래로 뻗어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

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다만 가장 먼저 도착하는 버

스에 무작정 올라타지는 않을 것이다. 두 손을 공중으로 내

밀어 본다. 손바닥에 고인 투명한 빗물을 입술에 가져다 댄

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서울의 맛이다.          

       (정이현, 200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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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달콤한 나의 도시｣의 주인공이 인식

한 경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경

관 독해를 통해 남성 중심적인 시각의 탈피를 엿볼 수 

있다. 기존의 사회 제도, 가치와 관련한 남성 중심적 질

서에 대한 비판, 변화에 대한 사고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한편, 기존 제도 속에서 여성의 삶에 대한 재조명과 함

께, 여성의 시각에서 제도를 바라도록 한다. 이러한 모

습은 작품 속 주인공이 결혼의 경관을 인식하는 모습에

서 잘 드러난다. 기존의 제도를 남성적 권위에 대한 도

전이나 해체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연스럽

게 순응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자신에게 만족할 만한 결

과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점은 이를 뒷받

침한다. 여성학과 문화이론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스트페

미니즘의 성격이 여성의 도시경관 인식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경관 인식의 무장소적 성격도 다수 드러

나고 있다. 주인공이 직장에서 느끼는 계급의 경관은 작

품에도 잠시 언급되는 뉴욕, 파리, 스톡홀름 등의 대도시 

어디에서나 인식될 수 있는 경관이다. 개인사의 경관으

로 나타나는 일상다반사, 자기성찰, 노스탤지어의 감정

은 개인의 경험이 녹아 있는 도시의 어느 장소에서나 인

식될 수 있는 ‘인식의 보편적 성격’을 보여준다. 한편, 소

비의 경관에서는 글로벌화된 상표, 상품들, 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일상화된 사물들을 통하여 세

계 어느 도시에서나 인식할 수 있는 경관의 특징을 상당 

부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급격한 도

시화 과정과 TV, 인터넷 등의 매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소마케팅에서 빈번히 활용하고 있는 장소의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본질주의적 장소관’에 대한 부

정적 시각을 상당 부분 뛰어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는 소비의 경관을 보상의 경관으로 인식하

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긴 시간의 노동을 위로하는 

해외여행, 욕망을 실현하는 인터넷 쇼핑, 실직의 아픔을 

달래주는 백화점 방문 등은 모두 생활을 위한 필수적 소

비가 아니다. 그러나 소비를 통해 여성이 자신을 새롭게 

‘생산’하고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소비의 

경관을 ‘보상의 경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도시의 소비는 물신주의라는 부정적인 비판을 받기

도 하지만, 여성의 경관 인식을 통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암시한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는 지역, 장소 

등 다양한 관점을 도입하여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고 그 

의미를 독해하는 문학지리학 연구를 Wylie(2007)가 정

리한 신문화지리의 경관 독해 방법을 도입하여 적용하

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문학지리학의 맥락

적 이해의 중요성을 지리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시도로

서, 지난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명맥을 이어 온 문

학지리학의 경관 연구를 보다 내실 있게 완성하려는 노

력의 첫 걸음이다. 문학지리학의 발전이 지리학의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유는 분명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논리실증주의의 영

향이 크다. 그러나 문학지리학의 정체성 확립을 저해한 

더 큰 원인은 문학지리학의 맥락적 이해에 대한 인식 부

족과 노력에 있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현재까지의 이어져 온 문학지리학 연구의 문제점을 해

소하고 보다 지리적으로 내실 있는 연구가 계속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대 도시 소설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칙릿 소설 중 국내 대표작인 ｢달콤한 나

의 도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작품의 주

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4가지 경관을 통해 문학지

리학의 맥락적 이해를 심층적으로 시도하였다. 본 연구

의 시도는, 문학 작품의 본질적 속성인 인간의 내면을 표

현하고 있다는 점을 십분 살리면서도 문화지리학의 여러 

관심사를 작품의 핵심을 아우르는 주제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국내 칙릿 계열 다

수의 소설 작품이 주로 도시 여성의 ‘결혼, 일, 소비’라는 

3가지 주제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점(정가

연, 2007; 이정연·이기형, 2009; 홍윤정, 2012)을 감안하

면, 본 연구의 프레임을 다른 칙릿 소설 작품의 지리적 

경관 독해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신문화지리의 경관 독해는 문학 작품의 핵심 주제를 

추출하여 문학지리학의 맥락적 이해를 완성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문학지

리학 연구가 실증주의, 구조주의, 인간주의 등 여러 철학

적 기반에서 발전되어 왔지만, 문학 작품 속 지리적 지식

의 맥락적 이해가 다소 미흡하였던 점은 해결해야 할 과

제였다. 신문화지리의 경관 독해 방법론은 문학 작품을 

‘인간-사회-문화’의 관계론적인 측면에서 이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고 기존의 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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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시도가 문학

지리학 연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註

1) 예를 들면, Robinson(1996)은 Charles Dickens의 

｢올리버 트위스트(Oliver Twist)｣를 당시 런던의 

경관에 반영된 산업혁명의 물결로 인한 외재적 변

화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소외받은 등장인물들

의 내재적 모습까지도 종합적으로 읽어 내어, ‘인간

-사회-문화’의 관계론적 접근을 통한 문학지리학

의 맥락적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2) Duncan(1990)은 경관이 다양한 공동체 담론을 통

해 하나의 텍스트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주장

하였다. 즉, 계급·지위·인종·젠더 등의 관점을 통해 

경관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도시 경관 독

해의 전환점이 된다. 이후 Anderson (1988)의 차

이나타운 연구, Knox(1991)의 도시경관이 지닌 아

이콘(상징) 요소의 탐색 연구 등으로 발전하였다. 

3) 바르트(Barthes)는 에펠탑의 경관을 예시하면서 

“그것은 파리의 중심이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공적 기억을 담은 건축물”로서 평가하였다(Johnson, 

2004:316에서 재인용).

4) 남성 시각에 근거한 회화 작품 독해에 대한 비판

(Rose, 1993), 소비 공간에서 여성의 욕망이 반영

되는 현상에 대한 평가(McDowell, 1999), 남성 중

심의 도시경관에서 여성의 지위 상승과 역할(Bondi, 

1992), 심미적 경관이 도시의 공공 공간에 여성 이

미지로 흡수되는 사례(Zukin, 1998) 연구 등을 통

하여 구체화되었다.

5) 젊은 여성을 의미하는 ‘chick’와 문학의 약자인 

‘lit’가 합성된 칙릿은 1990년대 중반 영국에서 시

작된 보편적인 현상으로, 도시 여성의 삶과 욕망을 

여성의 관점에서 표출한 문화현상으로 볼 수 있다. 

칙릿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Doris Dörrie의 ｢파

니 핑크(Keiner Liebt Mich)｣, 1999년 소설로 출

간된 후 2001년 영화화된 Helen Fielding의 ｢브리

짓 존스의 일기(Bridget Jones’s Diary)｣를 들 수 

있다. 국내 작품으로는 정이현의 ｢달콤한 나의 도

시｣(2006), 서유미의 ｢쿨하게 한 걸음｣(2007), 백

영옥의 ｢스타일｣(2008), 정수현의 ｢압구정 다이어

리｣(2008)등을 꼽을 수 있다(이정연·이기형, 

2009; 홍윤정, 2012; 이선옥, 2014).

6) 이는 공적 역사가 담겨 있는 기억의 경관

(landscape as a memory)과도 연결되는 개념으

로, 공적 역사가 사적 역사로 환원되는 인식의 전환

이기도 하다(Duncan and Duncan, 1991)

7) 예를 들어 주인공 은수의 부모님 집인 경기도 분당, 

친구 재인의 신혼집인 경기도 일산, 영수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여정의 장소로 부산이 공간 배경으로 

일부 등장한다.

8) 정여울(2011)은 여성과 남성의 소비 인식이 본질적

으로 다름을 2000년대 한국 소설, 즉 백영옥의 ｢스

타일｣(2008), 정이현의 ｢달콤한 나의 도시｣(2006), 

김중혁의 ｢악기들의 도서관｣(2000), 김훈의 ｢강산

무진｣(2000)의 4개 작품의 비평을 통해 분석하였

는데, ‘여성→소비→자기충족’, ‘남성→소비→취향

의 완성, 삶의 정리’ 등으로 요약하였다. 그러나 소

비가 인간 삶의 지배정도가 강해진 것은 여성, 남성 

모두 동등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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